
화장품, 안정성장으로 돌파구
상위 2 1개사 9 6년 평균19.1% 성장목표 … 과당경쟁 자제

국내 화장품업계가 9 6년 가격안정을 통한 내실경영기반

확충에 전력투구할 방침을 천명하고 안정성장에 나설

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특히 시판시장에서 두자리수의 고율성장이 어려울 것이

라는 판단아래 주력제품의 시가안정화를 통한 내실경영

에 치중하는 한편 유통의 다각화로 방판, 직판 등의 새경

로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이다.

상위 2 1개기업의 9 6년 매출목표를 보면 9 5년도실적 대비

평균 1 9 . 1 %의 매출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다수 상위

기업들은 시판부문에서 1 0 %가량의 안정성장을 제시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태평양이 10.7%, LG화학은 1 5 . 1 %로 상위 2대사가 평균

성장률 1 9 . 1 %에 비해 목표치를 낮게 책정했으며 한국화

장품도 시판부문에서는 1 0 %의 매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.

특히 주요메이커들이 과잉생산을 자제하고 덤지급을 축

소하는 등 물량통제로 재고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

밀어내기식의 무리한 영업은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고

있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3 / 4 >

1 9 9 5 1 9 9 6 성장률회사명

태평양

L G화학

한국화장품

코리아나

한불화장품

나드리화장품

쥬리아

피어리스

에바스

라미화장품

애경산업

한국폴라

로제화장품

유니코스

한국존슨&존슨

오리리화장품

참존화장품

네슈라

오스카

샤몽화장품

푸른화장품

합 계

5 3 , 3 0 0

4 , 0 4 7

1 , 4 9 8

1 , 4 3 6

1 , 0 0 8

9 7 1

9 0 0

7 7 4

7 2 6

6 5 0

5 7 5

3 6 0

3 5 0

3 0 3

2 9 9

2 7 2

2 5 0

2 0 0

1 9 0

1 7 6

1 7 2

2 0 , 4 8 7

5 , 9 0 0

4 , 6 5 0

1 , 8 0 0

1 , 8 0 0

1 , 3 0 0

1 , 2 0 0

1 , 1 0 0

8 9 1

1 , 0 0 0

7 5 0

7 4 7

4 0 0

4 6 0

3 6 9

3 5 0

3 8 0

3 0 0

3 0 0

2 5 0

2 2 0

2 2 0

2 4 , 3 9 7

1 0 . 7

1 5 . 1

2 0 . 2

2 5 . 3

2 9 . 0

2 3 . 6

2 2 . 2

1 5 . 1

3 7 . 7

1 5 . 4

2 9 . 9

1 1 . 1

3 1 . 4

2 1 . 8

1 7 . 1

3 9 . 7

2 0 0 . 0

5 0 . 0

3 1 . 6

2 5 . 0

2 7 . 9

1 9 . 1

국내화장품기업의매출목표( 1 9 9 6 )

(단위: 억원, %)




